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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

 

버니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15%로 정하는 

법안을 제안했다. 이러한 조치가 실현된다면 연방정부가 의무로 고시한 이자율보다 더 

낮은 이자율이 설정되게 된다. 샌더스와 코르테즈 의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들을 ‘현

대판 고리대금업자’라고 칭하며 비판해왔고, 이번 법안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

화하려 하고 있다.  

 

두 의원은 자신들의 법적 제안이 ‘평범한 사람들’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

나 현실적으로 15% 이자율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신용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고위

험을 감수하는 저소득층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뿐이다. 또한 카드사 및 금융권 입장에

서는 낮은 신용도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이라는 보험

이 필요하다.  

 

그런데 정부에서 개입하여 법적 권한으로 이자율을 통제해버린다면, 금융기관들은 더 이

상 저소득층에게 원금 회수 불가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

게 된다.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을 일으키거나 힘든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

대출을 받고싶어도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. 

 

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

 

겉으로는 정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소득층이 경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더

욱 희박하게 만드는 이자율 상한제는, 어쩌면 샌더스와 코르테즈 의원이 원하는 바일지

도 모른다. 늘어가는 대출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‘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’라고 주장

하기 위해 단순히 잠재적인 대출자들의 대출 기회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

없다. 



 

결국, 두 의원의 이자율 상한제에 관한 주장은 저소득/고위험 소비자와, 그 소비자들이 

얻고자 하는 재화 사이에 벽을 두기 위한 극단적 방법일 뿐인 것이다. 두 의원의 주장을 

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,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

그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차원적인 방식에서 그치는 것이기 

때문이다. 

 

두 의원의 주장이 불러올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. 실제로 이자율 상한제가 시행된

다면 과거에 많은 돈을 빌리고 채무 상환을 게을리해왔던 사람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

어들게 된다. 이미 원금 상환도 제대로 하지 않고,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신용도 

낮은 사람들이 이자율 상한제 덕분에 과거의 부채들의 부담을 덜게 되고, 결국에는 그들

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

이다.  

 

그러나 대다수는 두 의원이 제안한 이자율 상한제와 같은 잘못된 제도보다, 대출자에게 

높은 이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부업체들을 미국 가계의 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하

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.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적 부작용을 고려하지않 은 정책을 제안하

는 정치인들을 더 경계해야 한다. 또한 대출을 해주는 쪽과 받는 쪽 양측 모두에게 그들 

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출과 관련된 자유로운 결정을 

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. 

 

번역: 이재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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